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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을 개선시키는 함의를 도출하고,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사

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

능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

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중학생의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감정조절력과 타인공감성 및 자아확장력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충동통제력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유능성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eywords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유능성, 학교적응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the implication in improving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suggest policy methods for their school adjustment depending on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factors such as

self-control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had the influence on their impulse

control,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elf-expansion ability on their social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impulse control,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self-expansion ability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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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It was also known that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competence had high influ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their self-expansion ability had the

highest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factors such as emotional

regulation, empathy and self-expansion ability may be different in their influence on social

competence. Impulse control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a degre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chool adjustment and a

degree of social support.

▸Keywords : resilience, self-control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oci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I. 서 론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는 정보가

폭증하고, 급변함에 따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간은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빈번하게

새롭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

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변화하는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적응능력이다. 청소년

들이 여러 가지 개인의 내·외적인 도전들로 인한 긴장을 적절

하게 해소하고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

하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

룰 수 있는 적응능력의 성취와 증진이 중요한 발달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

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자

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유능성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과 학교적응 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가설적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

증을 통하여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간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학교적

응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요인들이 사

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학생들의 사

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혔다.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회복탄력성이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을 개선

시키는 함의를 도출하고,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이

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는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

패키지를 활용하고, 변수 간의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프로그램패키지인 AMOS을 이용하

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탄력성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스트레스나 역경을잘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이며,[1] 불안에 대한민감성을없애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참여[2]와 경험에 대한 개

방성을 갖도록[3]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학생에게서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스스로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총체

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의 개념

을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

난다는 의미로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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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기조절능력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은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

적으로 극복해내는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자

기조절능력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먼저,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감정조절력), 다음으로 기분에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충동통제력),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상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자아존중감)이다.

첫째, 감정조절력은 회복탄력성을 이루는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의 기반은 자기이해지능이다. 높은 수준의 자기이해지능

은 감정조절력으로 나타난다. 감정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충동통제력은 단순한 충동억제력이 아니다. 충동성

은 주로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성향을말한다. 충동통제력은 자신의 동기

를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두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부

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

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다.[4]

셋째, 자아존중감이란 기질적인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에

게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자아상이며,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느낌을표현한 것으로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

으로 간주되고 있다.[5]

1.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대인지능은 사교적 지능과 관련된

다.[6] 그핵심은 다른사람의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파

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

고 유지하는 데 있다. 대인지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의사소통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

도록유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행복

의 근원이자긍정적 감정의 원천이고 강한 회복탄력성의 기반

이되지만, 갈등의 인간관계는불행 그 자체이며 부정적 감정

의 원천이고 회복탄력성을 갉아 먹어 한 인간을 파멸에 몰아

넣기도 한다.

둘째, 타인공감성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짓이

나 자세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이나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채는 능력은 인간관계를잘유지하고 타인을 설득

하기 위한 기본적 자질이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공감에 대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 생각을 감지하고 그것을 상대방의입장에서 대신 경험하는

인지적 과정’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7] 우선 상대방의 감정

이나 생각을 감지해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무엇을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자아확장력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다. 자아확장력이 높은 사람은 자아 개념

속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전제가깊이 내재되어 있다. 자아

확장력의 본은 긍정적 정서이다. 긍정적 정서만이 사람들을

하나로묶어준다.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내가 하나되는느낌

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8]

2.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아니며, 환

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 인성 구조적인 측면, 사회적 상호작

용의측면 중 어떤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생태체계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론과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다양

하게 정의되었다.[9]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관계상에서 다

른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조율하며, 긍정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다양한 개념중 대인 관계

적 측면에서 초점 두고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10] 이는 중학생들이 타인과 새로운 관계

를 원활하게 형성하고, 형성된 관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유능

성이란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개방하여 상호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을 관리하거나불편함에 대한 자신의권리를 기능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3. 학교적응성

현대를살아가는 우리는 현대사회의 일반적특징이되어버

린 빠르고 다양한 변화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해야 변화와더불어 성장하는 삶을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적응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적응이란개인이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맞추려는노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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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

었다. 적응을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맞추는 과정과 자신의욕

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교적응이란학교라는 사회적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그

집단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뿐 만아니

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

는 상태라 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성의 개념에 관해 언급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성이란 중학생 개인

이 모든 학교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과 성장

을 위해 자신과 학교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

루어나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개념정의와 기능 및 효과성이 보다분명하게

규명되었고,[12] 그후많은 연구자들이 다소 다른정의와측

정방법, 개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인간의스트레스에 대

한 대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영향력

과 중요성을 증명해 오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스스로가 사랑과 보살핌을받고 있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고, 다른사람들과 공동

의 의사소통망 속에 속해 있음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로서 위

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변수

로 기능한다고 하였다.[12]

공식적 지지원, 가족, 친구 지지원으로 하위요인을 제시했

으며,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고 사회적지지를 제

공하는 사람들로 가족, 친구, 교사들을 들었다. 본 연구에서

도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생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

용과 관계형성을 하게 되는 주요 사회적지지원으로 가족, 친

구, 교사 등이 있다.[13][14]

5. 선행연구 검토

5.1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발달적 과업을 성취한 정도로

정의되어질 수 있고, 좁은 의미로 정의하여 보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또래관계에서의 능력과 같은 구체적인 영

역에서의 성취정도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15]

사회적 유능성을 대인관계 능력 관점에서 적응능력을포함

하는 포괄적인 대인관계 영역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표

현되고, 획득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유능성을 행동에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정한 행동방식인 사회

적 기술과 구별하였다.[16]

5.2 학교적응성

학교적응은 복잡한 양상을 가진광범위한 구성개념이라 전

제하고 수업활동에 대한긍정적인참여, 적절한 수업행동, 특

히 방해하는 행동의 부재, 그리고 성적표로부터 판단된 학업

성취의 사회적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

다.[17] 학업성적, 학교출석일,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에초

점을 두고 학교적응을 개념화하였다.[18]

학교적응은 학교교육을 통해 나타난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학교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고 그 사회 속에서 역동

적으로 동화되어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즉 청

소년기에 있어 학교적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생활

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과 더불어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

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

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변인들은 크

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생의 성별, 연령,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학습

동기, 자기효능감,[19] 자기통제, 자아탄력성과[20] 학교적

응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

감 수준이 높고, 자아 개념이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학업 동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쳐 학교적

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구조,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사

회적지지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특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를 다룬 연구들이다.[21]

셋째는 우울, 불안, 강박, 과잉행동, 인터넷 중독 등과 같

은 심리·정신적 건강이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2]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학

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회

적지지와 스트레스 예방 및 개발과 정신건강과[23]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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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것을 밝혔고 충분한 사회적지지원

을 가진 사람이 정신건강이더양호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였다. 그 후 사회적지지가 인간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요인

이라는 인식과 함께 연구대상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맞춰지면

서, 부모, 친구,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와[24] 같은 개인의 내적인 변인들의 형

성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도 제시되었다.

사회적지지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

적지지는 ‘한 개인의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에게 제공되어 지고, 개인이 제공받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

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5.4 탄력성과 학교적응성 관계

청소년의 탄력성이란 변화된 상황적 요구에 대해, 특히좌

절되고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에마주했을때경직되기 보

다는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이 요구하는 특징적인 기능으로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

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25]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는융통적이고 탄력적인 개인의특성이필요하다는 주장이 부

각됨에 따라 청소년 탄력성과 적응과의 관련성을살펴보기 시

작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아동․청소년들은 학업에 있어 지적성

취도가 높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며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탄력적

인 청소년들의 이런 특징들은 이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틀을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 청소

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 속에서 청소년의

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청

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학교사회복지 실천

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중학생의 지각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 간의 인과관계를밝히고,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

에 근거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및 이론에 근거하여, 관련된 여러 변인

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

제자료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6]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설정

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유능성을 설정하고, 조절변수로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 학교적응성을 설

정하였다.

그림 1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1.Research Model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독립변수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유능성을 설정하고,

조절변수로는 사회적지지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 학

교적응성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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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321 55.3

여학생 259 44.7

학교

설립

유형

국공립학교 455 78.4

사립학교 125 21.6

학년

중1학년 199 34.3

중2학년 187 32.3

중3학년 194 33.4

표 2. 응답자의특성
Table 2. Bemographics

구 분 빈도(명) 비율(%)

학교

성적

60점이하 168 29.0

61점 이상- 70점이하 103 17.8

71점 이상- 80점이하 112 19.3

81점 이상- 90점이하 124 21.4

91점 이상 73 12.6

한달

용돈

2만원미만 241 41.6

2만원이상-4만원미만 223 38.4

4만원이상-6만원미만 71 12.2

6만원이상-8만원미만 22 3.8

8만원이상-10만원미만 10 1.7

10만원이상 13 2.2

종교

불교 50 8.6

기독교(개신교) 198 34.1

천주교 53 9.1

기타종교 6 1.0

종교없음 273 47.1

부모

직업

농업 9 1.6

상업 11 1.9

공업 16 2.8

회사원 241 41.6

공무원 73 12.6

전문직 61 10.5

자영업 119 20.5

기타 50 8.6

변수명 항목수
요인

값
고유값

분산

비율

분산

누적비율

감정

조절력

v1 .808
4.335 8.337 8.337

v2 .821

표 3. 타당성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ary analysis of Validity

가설 1.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미칠것이다.

1-1.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

성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2.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미칠것이다.

2-1.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

성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3.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3-1.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

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4. 중학생의대인관계능력은학교적응성에정(+)의 방향으로영향

을미칠것이다.

4-1.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

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5.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미칠것이다.

5-1.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

에미치는영향은차이가있을것이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Ⅳ. 실증적 분석

1. 표본의 특성

설문지초안 작성후설문의 내용, 언어구성, 응답형식, 문

항의 배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A광역시 5개 지방자치단

체에 소재한 중학교의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대면 및

현장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580명을 대상

으로 빈도분석과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특성을분석하면표 2와같다.

2.. 측정도구 검증

2.1 타당도분석

요인분석 결과 자기조절능력은 총 16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총 1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사회적 유능성은 7개 설문항목이며, 학교적응성은 6개,

사회적지지는 9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 Meyer-Olkin): .952, : 22033.329, df는

1326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변수별요인

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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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항목수
요인

값
고유값

분산

비율

분산

누적비율

v3 .735

v4 .653

v5 .606

v6 .834

충동

통제력

v1 .635

2.685 5.164 13.501
v2 .606

v3 .845

v4 .824

자아

존중감

v1 .786

5.181 9.963 23.464

v2 .831

v3 .845

v4 .757

v5 .766

v6 .743

의사

소통

v1 .663

3.251 6.252 29.716

v2 .713

v3 .710

v4 .603

v5 .604

타인

공감성

v1 .780

3.280 6.307 36.023
v2 .794

v3 .733

v4 .663

자아

확장력

v1 .676

3.561 6.847 42.870

v2 .622

v3 .724

v4 .605

v5 .635

사회적

유능성

v1 .682

5.094 9.796 52.666

v2 .672

v3 .700

v4 .794

v5 .670

v6 .713

v7 .660

학교

적응성

v1 .600

3.143 6.043 58.709

v2 .605

v3 .655

v4 .687

v5 .604

v6 .684

사회적

지지

v1 .671

6.016 11.570 70.279

v2 .836

v3 .795

v4 .742

v5 .626

v6 .641

v7 .654

v8 .677

v9 .721

2.2 신뢰도분석

신뢰도분석결과는표 4와같다. 신뢰도분석결과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변수인 감정조절력 .884, 충동통제력 .824, 자아

존중감은 .950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의사소

통.871, 타인공감성 .861, 자아확장력 .912로 제시되었다. 사

회적 유능성 .916, 학교적응성 .846, 사회적 지지는 .889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설문

항목

Cronbah

-Alpha

독립

변수

자기조절

능력

감정조절력 6 .884

충동통제력 4 .824

자아존중감 6 .950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5 .871

타인공감성 4 .861

자아확장력 5 .912

매개

변수
사회적유능성 7 .916

종속

변수
학교적응성 6 .846

조절

변수
사회적지지 9 .889

표 4. 신뢰도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ary analysis of Reliability

3. 가설 검증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사

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

증결과 표 5와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서 중학생의 자기

조절능력인 감정조절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통제력은 사회적 유능성(표준

화계수 .202,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183,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에서 중학생의 대인

관계능력인 의사소통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228,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공감

성은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없는 것을 알 수 있

다.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표준화계수 .467, p값

.000)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 3에서 중학생의 자기조절능

력인 감정조절력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082, p값 .049)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통제력은 학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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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성(표준화계수 .115, p값 .009)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099,

p값 .033)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에서 중학생의 대인관

계능력인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130, p값

.032)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공감

성은 학교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173, p값 .008)에 유

의미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섯째,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에서 중학생의 사회

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346, p값 .000)에 유

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설
경로

계수
C.R p

채택

여부

가설

1

감정조절력→사회적유능성

충동통제력→사회적유능성

자아존중감→사회적유능성

.071

.202

.183

1.827

5.128

4.266

.068

.000**

.000**

기각

채택

채택

가설

2

의사소통→사회적유능성

타인공감성→사회적유능성

자아확장력→사회적유능성

.228

.080

.467

4.063

1.708

8.205

.000**

.088

.000**

채택

기각

채택

가설

3

감정조절력→학교적응성

충동통제력→학교적응성

자아존중감→학교적응성

.082

.115

.099

1.970

2.631

2.126

.049*

.009**

.033*

채택

채택

채택

가설

4

의사소통→학교적응성

타인공감성→학교적응성

자아확장력→학교적응성

.130

.048

.173

2.150

.965

2.635

.032*

.335

.008**

채택

기각

채택

가설

5
사회적유능성→학교적응성 .346 5.542 .000** 채택

표 5. 가설검증결과
Table 5.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 : p ≤ .05, ** : p ≤ .01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

계능력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

계에서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사

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학교적응성

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

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의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

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

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그림 2와 같다.

1. 경로계수

2. * : p ≤ .05 ** : p ≤ .01
3. reg: 감정조절력, con: 충동통제력, res: 자아존중감,
com: 의사소통, sym: 타인공감성, ext: 자아확장력,
eff: 사회적유능성, ada: 학교적응성

그림 2. 연구모형검증결과
Fig.2.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사

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1-1에서 5-1까지 조절효과분석을 검증

한 결과 표 6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인 감정조절력은 사회적 유능

성(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034낮음 .197)에 미치는 영향력

의 정도가 사회적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χ² 값이 7.726이며, p값은

.005로 감정조절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충동통제력과 자아존중감

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인 의사소통, 타인공감성, 자

아확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사회적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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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조절효과분석 결과 타인공감성은 사회적 유능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인 충동통제력은 학교적응성

(표준화경로계수 : 높음 .009, 낮음 .329)에 미치는 영향력

의 정도가 사회적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χ² 값이 10.007이며, p값은

.002로 충동통제력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넷째,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표준화경로계

수 : 높음 .470, 낮음 .194)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사회

적지지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χ² 값이 7.816이며, p값은 .005로 사회적 유

능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

의 정도가 다르다. 특히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학

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가 설

비제약모형
제약모형 차이

여부
경로계수

높음 낮음 χ²/df △χ² p

가설

1-1

감정조절력→

사회적유능성

충동통제력→

사회적유능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유능성

.034

.190

.228

.197

.225

.136

3867.326

/1665

3860.174

/1665

3860.025

/1665

7.726

.574

.425

.005**

.449

.515

있음

없음

없음

가설

2-1

의사소통→

사회적유능성

타인공감성→

사회적유능성

자아확장력→

사회적유능성

.191

.014

.350

.240

.184

.586

3861.447

/1665

3864.366

/1665

3864.196

/1665

1.847

4.766

4.596

.174

.029*

.032*

없음

있음

있음

가설

3-1

감정조절력→

학교적응성

충동통제력→

학교적응성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성

.117

.009

.096

.034

.329

.064

3863.179

/1665

3869.607

/1665

3859.786

/1665

3.579

10.00

7

.186

.059

.002**

.666

없음

있음

없음

가설

4-1

의사소통→

학교적응성

타인공감성→

학교적응성

자아확장력→

학교적응성

.141

.036

.082

.101

.025

.270

3859.626

/1665

3859.629

/1665

3860.655

/1665

.026

.029

1.055

.873

.864

.304

없음

없음

없음

가설

5-1

사회적유능성→

학교적응성
.470 .194

3867.416

/1665
7.816 .005** 있음

표 6. 조절효과검증결과
Table 6. Summary of Findings in Moderating Effects

* : p ≤ .05, ** : p ≤ .01

Ⅴ.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 요인에 미치

는 영향력을밝히고, 그 결과를토대로 향후중학생의 학교생

활과 관련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

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이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자아확장

력은 학교적응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

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표준화계수 .346)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의 자아확장력은 사

회적 유능성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과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

이 있는 것은첫번째로 감정조절력과 타인공감성 및 자아확장

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동통제력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중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 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성을 위한몇가지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인 충동통제력

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동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

는 방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현실적인 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력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것은

학교적응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

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하며, 중학생

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이루어짐

으로써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방학 중

에 수월성교육을 통하여 학업 우수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

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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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

하는 것도바람직하다. 이외에도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진로교

육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과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른차이여부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타인공감성, 자아확

장력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타인공감성,

자아확장력은 사회적지지가 낮은 중학생들에게서 사회적 유능

성과 학교적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에 있어서 반복적

인 학습계획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확

보와 수준별 맞춤학습 등이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지

지 정도의 차이로 인해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

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지지는 교우관계와 가족의 지

지, 교사의 지지 등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및 학교적응성은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 있는 것은 감정조절력과 타인공감성 및 자아확장력은 사회

적 유능성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

동통제력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적 유능성은 학교적응성에 사회적지지 정

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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